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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에서 물질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충북의 대학생 362명에게 자기애, 강박적 구매, 

물질주의, 의사결정 유능성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였고 얻어진 자료는 SPSS Macro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 검증 결과 물질주의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효과 검증 결과 물질주의와 역기능적 의

사결정 유능성이 상호작용하여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역기능

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시사

점과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강박적 구매, 물질주의, 의사결정 유능성,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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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를 편리하게 하

고 촉진하는 환경이 발달하여 소비는 일상적

이고 보편화되었다. 또한 소비는 단순한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거나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와 같이 그 목적이 다양

해졌다. 이같은 변화된 소비환경은 인간의 삶

을 풍요롭게 하였지만 잘못된 소비행동을 가

져오기도 하였다.

잘못된 소비행동의 대표적인 예는 강박적 

구매(compulsive buying)이다. 흔히 쇼핑홀릭

(shopaholic)으로 불리기도 하는 강박적 구매는 

구매에 열중하는 소비 경향성으로 반복적이

고 통제할 수 없는 구매행동으로 나타난다

(Ridgway, Kukar-Kinney, & Monroe, 2008). 강박

적 구매는 쇼핑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문

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Catalano & Sonenberg, 1993). 하지만 강박적 구

매자들은 자신의 구매행동에 대한 죄책감, 수

치심을 경험하며,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

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지나친 지출로 빚을 

지거나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

기게 되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hristenson, et al., 1994; Grant, 

2003; Kim, 1998; McElroy, Keek, & Phillips, 

1995). 한편 강박적 구매행동은 일상의 생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임상장면에서 중요한 장

애로 여겨지며 진담범주의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강박적 구매는 강박장

애(Hollander, 1993), 기분장애(Lejoyeux, Adés, 

Tassian, & Solomon, 1996), 중독장애(Krych, 

1989)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져 왔다. 최근에는 

절도광, 인터넷 중독, 섭식장애와 같이 강박장

애와 충동통제장애의 연속선상에 있는 강박장

애 스팩트럼으로 제안되었다(Ridgway, et al., 

2008). 이렇게 강박적 구매는 근래 들어 일상

과 임상장면에서 연구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병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는 최근 10년 동안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으며(Reisch, Neuner, 

& Raab, 2004), 성별에 관계없이 미국 성인의 

5.8 %(Koran, Faber, Aboujaoud, Large, & Serpe, 

2006), 한국 성인의 약 4.1∼15.5 %가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숙, 

1993; 이승희, 박지은, 2007).

강박적 구매행동이 관심을 받으면서 강박적 

구매의 원인과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강박적 구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

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

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은 사람

들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강박적 구매행

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

화적 요인으로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와 가처분 소득의 증가, 인터넷 쇼핑이

나 홈쇼핑과 같은 쇼핑환경의 발달과 결제수

단이 편리해 짐에 따라서 강박적 구매행동의 

경향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개인 내적요인

으로는 부정적인 사건의 경험과 부정적인 정

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 자기 불일치, 낮

은 자존감, 자기애 등의 심리적 특성이 밝혀

졌다. 또한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개인의 

독특한 인지가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Xiao & Nicholson, 2012 등).

본 연구는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특성으로 자기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

애(narcissism)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

이 원하며 과장된 자기평가, 칭찬에 대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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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감능력의 결여가 특징인 개인 심리적 

특성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강박적 구매와 자기애와의 관련성은 강박적 

구매에 대한 정신역동적 임상관찰(Krueger & 

David, 1988)에서 시사된다. 강박적 구매자들은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매력적이고 싶은 욕구, 

물건을 통한 자기확인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쓰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외부의 소유물에 의존하는 모

습을 보였다. Krueger와 David(1988)는 이런 강

박적 구매자들의 모습이 자기애 성향의 병리

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박적 구매자

들은 취약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서 내적 공

허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과 내

적 공허감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에 의

존하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타인의 박수

와 감탄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부귀와 지위

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물(물건)을 찾게 된

다. 결국 자신의 내적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상징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 

Rose(2007)는 낮은 충동통제와 높은 물질주의 

성향이 강박적 구매행동의 원인인데, 이 낮은 

충동통제와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나타내게 

하는 근본적인 심리특성이 자기애라고 진술하

였다.

강박적 구매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불일치가 높으며(Dittmar, 2005a, 2005b), 완

벽주의(Desarbo & Edwards, 1996; Faber, 2000; 

Kyrios, Frost, & Steketee, 2004; O'Guinn & Faber, 

1989)와 관련이 있고, 높은 자극추구 및 충동

성(Lejoyeux, et al., 1996; Lejoyeux, Haberman, 

Solomon, & Adès, 1999)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도 이상적 자기가 

높고 실제 자기와의 괴리감이 크며(박세란, 신

민섭, 이훈진, 2005),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고, 

높은 감각추구와 충동성(Hewitt & Flett, 1991; 

이원희, 안창일, 2005)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강박적 구매행동과 자기애의 밀접한 관련성이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성격 특성이 구체적 행

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

로, 자기애 성향이 강박적 구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한편, 강박적 구매행동과 관련된 중요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애가 시사됨에도, 경험

적 연구는 소수이고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애

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는 β= .19로 

그리 크지 않은 설명력을 보였다(Rose, 2007). 

이런 결과는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매개변인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간 밀접한 관련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 사이를 매개하

는 변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는 개념적

으로 가까운 직접적 관련성을 갖기보다 일정

한 거리를 갖고 있는 구성개념이므로 자기애 

성향자들이 강박적 구매행동을 하게 되는 구

체적인 기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성격심리학의 인지적 자기조절 관점을 적용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인지적 자기조절 관점에

서는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목

표와 전략이 중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동기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목표나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적인 결

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Baumeister & Vohs, 

2004; Carver & Scheier, 2006). 이에 따라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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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매를 일으키는 동기인 자기애가 직접적

으로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자기애 성향이 어떤 인지적인 목표를 만

들게 되어 강박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와

의 관계에서 물질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상정

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물질주의

(materialism)는 물건의 획득 자체에 의미부여하

고, 물질의 획득을 통해서 행복추구하며, 자신 

및 타인의 소유물로서 성공을 판단하는 성향

이다(Richins & Dawson, 1992). 강박적 구매행동

의 인지 행동적 이론(Kellett & Bolton, 2009)에

서는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자들의 독특한 

인지도식 중의 하나라고 제안하였다. 강박적 

구매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사랑을 물질

로 표현해 왔었고, 그로 인해 강박적 구매자

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심리적 안전감 느

끼게 해준다고 믿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믿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

었다고 하였다(Kellett, 2007; Kyrios, et al., 

2004). 또한 충동구매행동을 Higgins(1998)의 자

기조절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통합적 자

기조절 모델(Verplanken & Sato, 2011)에서는 충

동구매행동을 하는 이유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 하는 증진초점 목표(promotion focus strategy)

와 낮은 자존감과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

는 예방초점 목표(prevention focus strategy) 때

문이라고 보았다. 이 모델에서 물질주의 가치

추구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긍정적

인 것을 얻기 위한 동기인 증진초점 전략들 

중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충동구매자들은 물

질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목표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충동적인 구매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

였다.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의 밀접한 관계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충동 구매자

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물질주의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고(Kasser, Cohn, Kanner, & Ryan, 

2007), 사회적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Roverts & Martinez, 1997). 또

한 강박적 구매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

의 이상적인 정체성을 완성하고, 표현하게 된

다(Wicklund & Gollwitzer, 1982). 이 밖에 많은 

연구들에서 강박적 구매행동과 물질주의 성향

의 관련성이 밝혀졌다(Dean, Carroll, & Yang, 

2007; Dittmar, 2005a; Goldberg, Gron, Peracchio, 

& Bamossy, 2003; Hanley & Wihelm, 1992).

자기애 또한 물질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금전을 자

기 이미지를 과장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며, 

금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다(Belk, 

1985). 또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물질

적인 속성에 크게 가치를 두고 값비싼 물건을 

가진 사람을 더 지적으로 보고, 세련된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Cambell, Rudich, & Sedicides, 

2002). 나아가 자기애는 물질의 소유(Cohen & 

Cohen, 1996), 경제적 갈망(Robert & Robins, 

2000), 명성에 대한 갈망(Kasser & Ryan, 1996)

과도 정적 상관이 있다. 이밖에 자기애와 물

질주의간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se, 

2007; Sedikides, Gregg, Cisek, & Hart, 2007).

이와 같이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

계에서 물질주의는 자기애와 관련이 깊고 강

박적 구매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기애가 물질주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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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한편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간의 관계에서 

과거 연구들은 물질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Belk, 1985; Dawson & Jill, 

1987). 하지만 물질주의가 적응에 긍정적으

로 기능하는 변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물질주의는 합리적 소비,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규

상, 1992; Csikszentmihalyi & Rochberg-H, 1987; 

Hudders & Pandelaere, 2012). 최근에는 물질주

의의 특성에 따라서 강박적 구매를 하는 사람

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연달아 보고되고 있다

(Marek, 2006; Pham, Yap, & Dowling, 2012; 

Shrum, et al., 2012; Sirgy, et al., 2013 등). 

Tatzel(2002)은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금전보유

(money conservation)의 상호작용으로 강박적 구

매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를 가지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관대

하면 돈을 낭비하는 사람(big spender)으로 보았

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물건가격을 고려하

지 않고 구매하며,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 힘, 권력을 이루려는 의미로 생

각한다. 이들이 강박적 구매행동의 경향을 보

인다고 한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 

성향을 가졌지만 돈을 절약하고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치 추구자(value seeker)로 분류하였

다. 가치 추구자는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하

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최소 비용으로 최

고의 가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 

Tatzel(2002)의 제안에 따라서 몇몇 연구들은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 사이에 재정적 관리

능력, 재정적 태도의 조절효과를 밝혔었다

(Pham et al., 2012; Troisi, Christopher, & Marek, 

2006). Sohn과 Chio(2012)의 질적 연구에서 강박

적 구매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사용 

절제,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자제하거나, 운

동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조절 행동들이 강박

적 구매행동을 줄이는 방편으로 사용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물질주의 성

향이 높다고 하여 모두 강박적 구매행동을 하

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자기조절적 변인

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유능성(decision 

making competence)에 주목하여 물질주의와 강

박적 구매행동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았다. 의사결정 유능성은 자기조절모형(Byrenes, 

1998)에 기초해 Miller와 Byrnes(2001)가 제안하

였다. 의사결정의 유능성은 적응목표를 달성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제약과 편향 및 개

인적 경향성을 관리하여 목표 지향적인 선택

을 만들고, 평가하고, 재선택하고, 배우는 과

정도 포함하는 자기조절 과정에서의 유능성

이다(김은주, 김정일, 남승규, 노길광, 2011; 

Miller & Byrnes, 2001). Miller와 Byrnes(2001)는 

의사결정 과정에 자기조절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하

는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그 상황과 문제

를 정의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을 바탕으

로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을 한 후에 자신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마다 자기조절

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을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조절을 잘하

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 유능성

은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과 역기능적 의

사결정 유능성으로 나뉜다. 순기능적 의사결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 128 -

정 유능성은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성향으로 주변의 정보를 인식하고 

활용해야 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

지는 것이다.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

성은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행

동성향으로 의사결정의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행동성향을 최대

화하고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에 포함된 

행동성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남승규, 2005a, 

2005b, 2011).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변인 역할은 몇몇 

이론적 진술에서 추론될 수 있다. Miller와 

Byrnes(2001)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유

능성은 목표와 행동 사이에 자기조절을 하는 

변인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여러 제한점, 경향성, 편향들을 관리하여 목표

에 맞는 의사결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유능성은 목적과 행동 

사이를 중재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강박

적 구매의 인지 행동적 모델에 따르면 강박적 

구매자들은 구매 상황에서 몰입(absorption)상태

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비교하고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가 제한된다고 한다

(Faber & Vohs, 2004; Pooler, 2003). 이런 인지

적 사고의 제한은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자기조절의 실패로 이어져 강박적 구매

행동의 촉발요인이 된다고 진술하였다(Kellett 

& Bolton, 2009). 그리고 충동 구매행동의 통합

적 자기조절 모델(Verplanken & Sato, 2011)에서 

충동 구매자들은 많은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비교적 간단한 의사결

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조절에서의 예방초점목표에 해당하

는 것으로 충동 구매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

고자 충동 구매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효과는 관련된 경험

적 연구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컨데 자

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기 위한 

바람과 감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즉

흥적 의사결정 방식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

능성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즉흥적 의사

결정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적응적일 수도 부

적응 수도 있는데(김은주 등, 2011), 강박적 구

매자들에게는 즉흥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부적

응적인 의사결정 방식임이 밝혀졌다(채서영, 

2013). 채서영(2013)에서 부정적인 기분의 전환

을 위한 구매동기가 강하고 즉흥적 의사결정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강박적 구매행동을 

더 많이 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결정을 하는 

휴리스틱 의사결정(heuristics decision making) 역

시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한 양상인데, 

Chang과 Wu(2012)에서 휴리스틱 의사결정이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자가 갖게 되는 지각된 

위험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물질주의와 강박

적 구매행동의 관계에서 증진작용을 할 것이

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변인 

역할을 추론할 수 있는 관련 경험적 연구가 

있다. 여러 정보들을 분석 및 비교하여 합리

적인 결정을 하는 관여적 의사결정(involvement 

decision making)은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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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 물질주의 강박적 구매

의사결정

유능성

그림 1. 연구모형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Chang과 Wu(2012)에

서 관여적 의사결정은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

자가 갖게 되는 지각된 위험수준과 완충적으

로 상호작용하여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

동의 관계에서도 완충작용을 할 것이란 추측

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충동구매행동과 의사결정 유능성의 관

계에서 역기능적인 의사결정 유능성수준이 높

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충동구매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기

능적인 의사결정 유능성은 수준이 높고 낮은 

집단에 따라 충동구매행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승규, 2005a). 이는 본 연구에서 강박

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사결정 

유능성은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아닌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될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것이며,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효과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시사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물질주의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의사결정 유능성은 물질주의와 강

박적 구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

이다.

가설 3. 자기애와 물질주의 및 강박적 구매

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의 대학

생을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

외하고 남성 160명 여성 202명으로 총 362명

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나이

는 평균 22세로 1학년은 34%, 2학년은 29%, 3

학년은 23%, 4학년은 13%였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애 척도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

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양진원(2012)이 번

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병리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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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의 하위요인은 총 6개로 변동하는 자존감, 

착취,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자기희생․자기

고양, 특권분노가 있다. 총 35문항으로 6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진원(2012)에서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94로 나타났다.

강박적 구매 척도

강박적 구매를 측정하기 위해 Ridway 등

(2008)이 기존의 강박적 구매의 진단기준의 문

제와 측정도구에 대한 한계점을 제안하면서 

만든 강박적 구매 척도(Compulsive Buying Scale, 

CBI)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정은 본 

연구자 중 한명이 초벌번역을 하고 난 뒤, 영

어에 능통한 심리학전공 대학원생 3명에게 번

역문장의 정확성 및 가독성을 검토받아서 번

역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번역문항을 미국에

서 장기간 거주한 미국국적자인 심리학전공 

대학원생이 영어로 역번역 하였다. 역번역 된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원척도 문항과 교차비

교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강박적 구매

의 구성요소는 강박적 요소와 충동-통제 요소

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6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의 Likert 척도를 사

용하였다. Ridway(2008)에서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

났다.

물질주의적 가치 척도

물질주의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 

(2004)의 물질주의적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MVS)를 양혜승(2006)이 번역한 문항으

로 사용하였다. 물질주의의 구성요소는 획득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 물질의 획득을 

행복의 추구로 생각하는 성향, 물질의 소유를 

성공으로 생각하는 성향으로 나뉜다. 총 9문

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

났다.

의사결정 유능성 척도

의사결정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Miller와 

Byrnes(2001)가 만든 의사결정 유능성 척도

(Decision Making Competency Inventor, DMCI)를 

남승규(2006)가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의사결정 유능성의 구성요소로는 정보인

식 활용과 의사결정 확신, 의사결정 오류와 

의사결정 의존이 있다. 이 네 구성요소에서 

정보인식 활용과 의사결정 확신은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고 의사결정 오류와 의사결

정 의존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다. 총 

20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

승규(2006)에서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

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SPSS 18 프로그램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

동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

용하였다. 물질주의와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

를 사용하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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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강박적 구매 -

2. 자기애 . -

3. 물질주의   -

4.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051   -

5.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M(SD)
10.820

(4.949)

77.240

(25.196)

8.168

(5.768)

47.536

(7.013)

36.259

(8.780)

      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표준편차                                                          (N=362)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

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

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강박적 

구매는 자기애(      ), 물질주의

(    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

성(     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자기애성향, 물

질주의,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높은 수

준의 강박적 구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자기애는 물질주의 (      ),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물질주의는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순기능적 의

사결정 유능성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     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형분석

매개효과 검증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검증 결과 물질주의가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1단계에서 

자기애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

는 .246(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강박적 구매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애가 매

개변인인 물질주의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

다(β=.425, p<.001). 3단계에서는 자기애의 강

박적 구매행동에 대한 영향의 유의성은 사라

지고(β=.080, p>.05), 물질주의만이 유의한 영

향(β=.38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주의가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매개효

과 계수는 .165(.425×.389)이다.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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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단계 모형 2단계 모형 3단계 모형

종속변인: 강박적 구매 종속변인: 물질주의 종속변인: 강박적 구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β)

t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β)

t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β)

t

자기애
.048

(.010)
.246 

.097

(.011)
.425 

.016

(.010)
.080 1.526

물질주의 8.909
.334

(.045)
.389 

      

표 2.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검증

변인 매개효과 변인 Boot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값 상한 값

물질주의 .033 .007 .021 .047

표 3. 물질주의의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레핑 결과

의 계수 값인 .16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통계적 모의

실험 절차로 가상적 무선표본을 많이 만들어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해서 

매개효과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이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표본 재추출 절차이기 

때문에 Sobel 검증(product-of-coefficient)보다 비

교적 검증력이 높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

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 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

개효과의 계수 하․상한 값은 각각 .021과 

.047이었다. 표 3에 95% 신뢰구간(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서 0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물질주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

박적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 자기애가 강박적 구매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아 완전매개 모형을 지지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적 또는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수

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

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였을 때  의 변화량(.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



채서영․임성문 /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 물질주의와 의사결정유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133 -

종속변인: 강박적 구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

계수 표준오차

1단계

상수항 10.820 .235 

물질주의 .371 .041 .432 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066 .034 -.094 

2단계

물질주의 ×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001 .006 .006  .188 .000

    

표 4. 물질주의 영향에 대한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강박적 구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 ∆

계수 표준오차

1단계

상수항 10.699 .237 

물질주의 .327 .042 .381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119 .028 .212 

2단계

물질주의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009 .004 .102   

    

표 5. 물질주의 영향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조절효과

능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표 5를 보면, 역기능적 의

사결정 유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 의 변화량(.01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이는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

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물질주의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중다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Howell, 2002).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물

질주의가 높을 때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이 낮은 경우 보다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이 높은 경우에 강박적 구매의 증가가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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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질주의와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상호작용효과

b 표준오차 t LLCI(b) ULCI(b)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1SD .247 .054  .142 .352

평균 .327 .042  .245 .409

+1SD .407 .059  .292 .523

L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

표 6. 역기능적 의사결정유능성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 의사

결정 유능성은 물질주의와 상호상승적으로 상

호작용하여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은 조절변인의 평균값±표준편차 값의 

수준에서 단순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연속점수

로 측정된 조절변인이 어떤 값에서 조절효과

가 나타나는지를 알려준다(Aiken & West, 

1991). 결과는 물질주의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

결정 유능성이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

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절

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물질주의가 자기애

와 강박적 구매행동간을 매개하는 효과를 역

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를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가 개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

어 있다. 표 7의 매개변인 모형에서 자기애는 

물질주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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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물질주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 표준오차

상수 -7.516 .887 

자기애 .097 .011 .425   

종속변인: 강박적 구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 표준오차

상수 10.202 .863 

자기애 .006 .011 .033 .599

물질주의 .318 .045 .370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117 .029 .203 

물질주의 ×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009 .004 .105 

    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조절변인의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

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1SD(-8.7801) .023 .007 .012 .038

평균값 .031 .006 .021 .047

+1SD(8.7801) .039 .008 .025 .057

L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 ULCI=b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

표 8.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나타났다(β=.097, p<.001). 또한 표 7에서 물질

주의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데(β=.318, p<.001) 이런 영향이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커지면 더욱 증

가(β=.009, p<.05)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Preacher, et al., 2007).

 

   .0973(.318+.009×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

이는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커질수록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은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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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애(X)

물질주의(Me)

역기능적 

자기조절(Mo)

물질주의×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MeMo)

강박적 구매(Y) 

e

e


.032







그림 3. 조절된 매개효과

균값과 ±1 표준편차 값을 통해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해 보았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하여 분

석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에서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boot 간접효과)의 크기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조절된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자기애가 증가하면 물질주의도 증가하고, 

물질주의가 증가하면 강박적 구매행동도 증가

하는데 이런 매개효과는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에 따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유

능성의 조절효과 및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

동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와 의사결정 유능성

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자기애 성향이 높으면 물질주의 가치를 높이

고, 증가된 물질주의 가치는 강박적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물질주의는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과 상호작용하여 강박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역기능적 의사결

정 유능성이 높을수록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박적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가시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주

요 결과들을 차례로 논의해 본다.

첫째,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가 매개하는 완전 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

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

기상이 웅장한 사람이여서 항상 자기상에 대

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

진, 2005). 이런 결핍은 외부적 물질을 통해 

대신 채우려고 할 것이고 물질과 소유를 통해

서 행복을 느끼려 하고 물질적 성취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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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인 가치관을 갖기쉽다. 즉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물질이 취약한 자기상을 

보상해주고, 웅대한 자기상을 물질이 대신 표

현해 줄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 믿음이 강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높아진 

물질주의는 물질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건을 계속 

사게되는 강박적 구매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강박적 구매행동

이 취약한 자기애 성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

다는 정신역동적 임상관찰(Krueger & David, 

1988)과 강박적 구매의 근본적인 심리특성이 

자기애라고 진술한 Rose(2007)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행동 간의 크지 않은 상

관이 자기애의 간접효과에서 비롯되었음을 보

여준다. 즉 자기애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에서 미디어와 매체는 물질주

의 가치를 조장,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주의가 강박적 구매행동의 유력한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제안(Kasser & Kanner, 2004)을 지지

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적 자기조절 모델에서 

물질주의가 증진초점 목표로 작용해 물질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

가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안

(Verplanken & Sato,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가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다른 연구 결과(Dean, Carroll, & Yang, 

2007; Dittmar, 2005a; Goldberg, Gron, Peracchio, 

& Bamossy, 2003; Hanley & Wihelm, 1992)들과

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및 임상장면에서 자기

애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적 구매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성격특성인 자기

애성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입이 비교적 

용이한 인지적 변인인 물질주의에 초점을 맞

출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Dittmar와 

Kapru(2011)가 진술하였듯, 자기애 성향의 강박

적 구매자들은 물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이 성공과 지위를 대신할 것이라는 외현

적인 삶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고 자기수용, 

영적인 성장 같은 내현적인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간의 순

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는 채서영(2013)에서 합리형의 

의사결정방식이 정서조절 구매동기와 강박적 

구매를 조절하지 않는 결과와 일관되며, 남승

규(2005a)에서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하

위요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충동 구매행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

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강박적 구매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정보를 충분

히 인식하고 활용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확

신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간에 역기

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물질주의와 상호상승

적으로 작용하여 강박적 구매행동을 증가시키

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 가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의사결정의 오류가 많거

나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수록 강

박적 구매행동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으로 밝혀졌다. 이는 강박적 구매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다

는 연구(Beatty & Ferrell, 1998; Dholakia, 2000; 

Kaufman-Scarborough & Cohen, 2004; Lejoyeux, et 

al., 1999; Piron, 1991; Punj, 2010)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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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며,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조절도 잘못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습관을 만들어 낸다는 소비자 자기조절 

모형(남승규, 2005a)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

한 강박적 구매의 인지 행동적 모델(Kellett & 

Bolton, 2009)에서 강박적 구매자들의 역기능적 

인지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의 문제가 구매상황

에서 촉발요인이라는 제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 강박적 구매자들의 강박적 구

매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인

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해야하고,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더라도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강박적 구매자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은 대부

분 인지행동적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

그램에 의사결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행동

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

지 않도록하는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학습을 추가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박적 구

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역기능적 의

사결정 유능성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강박적 구매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통합적으로 검증

한 것으로,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이 단순

히 물질주의와 강박적 구매행동 사이를 조절

할 뿐만 아니라 자기애가 물질주의를 통해 강

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전체를 조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결

정유능성이 자기애와 물질주의 및 강박적 구

매행동의 관계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감소하

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재변인인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강박적 구

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과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연구와, 특별히 다변인을 사용하

여 역기능적 의사결정 유능성의 중재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령층이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있어 일반화 하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연

령층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외적 타당

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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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between Narcissism and Compulsive Buying: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Materialism

and Decision Making Competence

Seo Yeong Chae                    Sung Moon Lim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ecision making competence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 of narcissism, materialism, and compulsive buying. Self-report measures of 

narcissism, compulsive buying, materialism, and decision making competence were completed by 362 

university students in Chungbuk and Chungnam provinces. Date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SP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test for mediating effects, narcissism affected 

compulsive buying through materialism. Second, as a result of the test for moderating effects, an 

interaction of materialism and dysfunctional decision making competence affected compulsive buying. Third, 

as a result of the test for moderated mediation effects, dysfunctional decision making competence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which moderated the influence of narcissism on compulsive buying through 

materialism.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Narcissism, Materialism, Compulsive buying, Decision making compet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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